
 

 

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자: 24.08.16 

LK삼양, 상반기 매출액 171억 원, 영업이익 3.8억 원…영업이익 흑자전환 

 

 ▶ 전년대비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

▶ 열화상, 드론, 머신비전 등 신규 사업 매출 비중 전년 동기 3% → 올해 11%로 크게 늘어    

▶ 기존 렌즈사업 부분에선 매출 감소…하반기 신제품 출시로 반등 예정 

<2024-08-16> LK삼양(225190)이 14일 실적 공시를 통해,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71

억 원, 영업이익은 3.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.8% 감소했으며, 영

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. 

 

사업영역별 매출을 살펴보면 신규사업(열화상, 드론, 머신비전) 비중이 전년 동기 3%에서 올해 11%

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사업 확장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.  

 

최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화재 예방 솔루션이 각광받

고 있다. LK삼양은 특히 전기차, UPS/ESS 등 배터리 화재 감지 특화 솔루션 사업 확대를 추진 중

인데, '23년말 여의도 IFC에 해당 솔루션이 채용된 이후, 최근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백화점

에 도입되는 등 수요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 회사가 보유한 ▲연구·개발(R&D) ▲생산 역

량 ▲영업 노하우 등이 집약된 화재 감지 솔루션을 고도화하여 선도업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

고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. 

 

드론사업의 경우 전용 렌즈를 글로벌 드론 회사에 납품하고 있다. 지난 '22년말 최초 모델 공급에 

이어, 올 상반기에 2차 모델 개발 완료 및 납품이 시작되었으며, 하반기엔 본격적인 양산이 예정

돼 있어 매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.  

 

머신비전 사업은 최근 체결한 독일의 슈나이더와 전략적 협업을 토대로 내년 1분기에 합작법인 

‘LK-슈나이더’(가칭)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. 이후 4차 산업혁명 중점 산업인 반도체, 디스플레이, 

2차 전지 등의 검사 장비 시장에 본격 진출해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 및 공급으로 매출 확대를 

가속화할 예정이다.  

 

반면 기존사업인 교환렌즈 부분의 매출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하반기에는 가격 경쟁력 있

는 보급형 제품을 포함한 신모델 3종을 출시하여 매출 반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. 

 

LK삼양 관계자는 “2030년까지 교환렌즈 외 신사업 매출 비중을 60%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

하고 있다”며 “회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신사업의 매출 성장이 본격화된 만큼 수익성 개선에도 힘

써 하반기에는 양적, 질적 동반 성장을 이어가겠다”고 전했다.  

 


